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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

된 제주 삼나무숲길이 도로확장 공사로 

훼손되면서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. 

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는9일“도로 

확장의 필요성과 주변 삼나무숲 군락에 

미치는 환경 영향을 재검토하고 여러 가

지 대안을 마련, 최종적인 입장을 조만

간 발표하겠다.”며“그러나 도로 확장·

포장 사업이 구좌·성산읍 지역 주민의 

오랜 숙원사업이고 토지 보상이 75％가

량 진행된 만큼 사업 백지화는 어려운 

상황”이라고 밝혔다. 

제주도는 2022년까지 이곳 3㎞구간

을 현행 2차로에서 4차로로 도로를 넓

혀 교통 혼잡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계획

으로 베어내는 2,100여 그루의 삼나무

는 인공으로 조성된 숲이어서 별 문제

가 없다라는 입장이다.

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“비

자림로 확장·포장 공사로 아름답기로 

소문난 삼나무숲 가로숫길이 무차별 훼

제주 삼나무숲길, 
도로 확장으로 ‘위기’

지방 대도시, 수도권으로 
인구 유출 심각

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무너지고 있다. 

지난해 전국의 6대 광역시 가운데 수도

권인 인천을 제외한 부산, 대구, 대전, 광

주,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

어들었다. 낮은 출산율이 계속되는데다, 

2013~2016년 일시 중단됐던 수도권 집

중이 재개됐고, 지방 대도시들의 산업·

주거 기능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. 전

문가들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이어 지

방 대도시의 인구까지 줄어든다면 지방 

소멸의 파국을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우

려하고 있다.

10일‘한겨레’가‘국가통계포털’의 주

민등록인구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

르면 2017년 6대 광역시 가운데 부산, 대

구, 광주, 대전,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

의 인구가 전년보다 줄었다. 인구 감소 규

모는 부산 2만7,876명, 대구 9,326명, 광

주 5,444명, 대전 1만2,143명, 울산 7,172

명 등이었다. 오직 인천만 5,473명이 늘

어났다. 

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

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권으로의 

유출이다. 

지방 대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

출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효

과를 발휘한 2013~2016년에도 계속됐

다. 이 4년은 6·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수

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순이동한 시

기였다. 그 전 60년 동안 한국의 인구는 

지방에서 수도권으로만 이동했다. 이 시

기에 2013년 4,384명, 2014년 2만1,111

명, 2015년 3만2,364명, 2016년 863명 

등 모두 5만7,722명이 수도권에서 지방

으로 순이동했다. 그러나 이 기간에도 대

구 2만3,208명, 부산 2만1,323명, 광주 1

만3,582명, 울산 3,774명, 대전 2,767명 

등 모두 6만4,654명이 이들 대도시에서 

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. 2017년엔 다시 

지방 전체에서 수도권으로 1만6,006명

의 인구가 유출됐고, 지방 대도시에서 수

도권으로의 유출 규모도 더 커졌다.

지방 대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

은 지방의 군(농산어촌)과 기초시(중소

도시)의 인구가 이미 감소하고 있는 현실

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하다. 한국에는 지

방 77곳, 수도권 5곳 등 82곳의 군이 있

다. 그런데 지방의 77개 군 가운데 2017

년 56곳에서 인구가 줄었고, 인구가 늘어

난 곳은 21곳뿐이었다. 반면 수도권의 군 

5곳 가운데는 4곳의 인구가 늘었고, 1곳

만 줄었다. 이런 흐름은 중소도시에서도 

마찬가지였다. 

더 심각한 것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

이전하는 인구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라

는 점이다. 

한 도시계획 전문가는“지방 인구의 수

도권 이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방 대

도시는 지방을 살릴 마지막 보루다. 지방 

대도시에서 인구를 유지해 주변 지역으

로 파급시켜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

다.”고 말했다.

손되고 있다. 또 공사구간과 맞닿아 있

는 도로가 2차로로 남아 있어 도로를 

확장해도 병목현상은 그대로 남게 되며 

되레 오름 파괴 등 주변 환경과 경관 훼

손 등의 문제가 있다.”며 공사 중단을 

촉구했다

박순흡 제주도 도시건설과 도로계획

담당은“삼나무 훼손이 불가피한 부분

이 있지만, 군락지 전체가 사라지는 것

이 아니다.”며“10년간 이어진 지역 주

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사업의 진행과 

최선의 대안 등에 대해 다각도로 신중

히 검토하겠다.”고 말했다.

한편 제주 삼나무숲길은 천연기념물

로 지정된 비자나무 군락지‘비자림’ 

옆을 지나서 비자림로로 이름 붙여졌다. 

가을 억새 명소로 인기가 많은 산굼부

리와 구좌읍 중산간 일대 오름 등도 지

난다. 도로 양옆으로 빽빽하고 울창하

게 자라 병풍처럼 늘어선 삼나무숲 경

관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 사랑

받는다.


